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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살아남기’가 아닐까 싶다. 때문에 이들은 

유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이되, 

‘느슨한 강제성’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한다. 함께하되 친목 활동은 

최소한으로 하려는 사람들, 일명 ‘모각족’이다.

모각족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함께 모이되, 네트워

킹을 최소한으로 하며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되겠다. 이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인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인 셈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취업률과 경기 불황이 ‘살아남기’를 위

한 노력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인한 과도한 관계 맺기에 피로감을 느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처럼 타인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성장 욕구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모각족’이다. 

모각족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모여서 각자 코딩

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모각코’이다. 개발자 커뮤니티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각코는 4~8명 정도 되는 	

인원이 스터디룸, 카페에 모여 각자 자신의 코딩을 	

하는 일종의 스터디 모임이다. 대부분 모임 시작과 끝 

무렵에 코딩 관련 질의응답, 정보공유 정도의 커뮤니

케이션만 이루어지고, 그 외 시간엔 각자 자신의 코딩 	

활동에 집중한다. 일반적인 스터디 모임과 다른 점은 

개발자 간의 네트워크보다 개인의 ‘자기계발’이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의 활동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하는 데에 만족한다.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공유한다고는 하나, 직접 대면

을 해야 하는 모임이 부담스러운 모각족들이 즐겨찾는 

것이 바로 온라인 스터디 모임과 웹캠 스터디다. 카카

오톡,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물 마시기’, ‘하루 15분 독

서’, ‘아침 6시에 일어나 글쓰기’ 등 자신의 목표를 인증

샷 형태로 공유하는 모임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모각족

을 위한 모임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모임은 강제성이 현저

히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웹캠 플렛폼’을 활

용한 모각족 모임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

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화상회의용 웹캠 플렛

폼을 활용해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는 웹캠 스터디는 각

자 정해진 시간에 웹캠을 켜 ‘영어 공부’, ‘독서’, ‘글쓰기’ 

등 자신의 할 일을 각자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역시 오프라인 모임과 마찬가지로 느슨한 강제성은 가

지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언택트에 

최적화된 모각족 모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모각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낯선 이들과의 ‘관계맺기’	

보다는 개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극’

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실제로 

인맥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같은 목표

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다면 모각족의 니즈는 충분

히 충족되는 것이다. 

성장 욕구가 높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는 않은 사람들, 모각족. 밀레니얼 세대를 중

심으로 확대되어가는 모각족 문화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현 사회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

향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  편집부   자료.  트렌드인사이트

모각족모각족

•  함 께 하 지 만  연 결 되 지  않 는  모 임 ,  모 각 족  •

32 33

소통하는 고양    백과사전


